
코오롱그룹, 협력기업 상생 강화
갑-을 관계 아닌 윈-윈 커뮤니티 … 경영 공동체로 시너지 창출

코오롱그룹이 협력기업을 경영 공동체로 인식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.

코오롱그룹 이웅열 회장은 “2009년을 지역 사업장과 협력기업이 상생해 새로운 경영환경을 여는 공동체 시

너지를 창출하는 원년으로 삼자”고 밝혔다.

이응열 회장은 11월5일 경상북도 김천과 구미 지역 사업장 및 협력기업을 방문해 상생 성장을 위한 윈-윈

커뮤니티(Win-Win Community)를 선언했다.

코오롱 구미공장 협력기업 대표 25명을 만나 “코오롱과 협력기업 간에 갑과 을은 없다”면서 “윈-윈 커뮤니

티의 핵심은 함께 성장하는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협력기업 대표들에게 전

달했다.

앞서 이응열 회장은 전자소재용 필름 생산라인의 증설 현장을 둘러보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지역 사업장을

윈-윈 커뮤니티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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